
62012년 4월 20일 금요일 10판프로야구야구인 55% “낙후된 대구, 야구하기 가장 꺼려진다”
上. 감독·선수 40인 설문 “가장 꺼리는 구장은?”

｜야구장불편한진실

“원정 라커룸 유명무실…쉴 곳 조차 없다”
광주 17표·대전 12표·청주 8표 뒤이어
사직 제친 문학 선호도 1위…29명 선택

야구장 그라운드 정비-펜스 개선 등 절실

▲ 프로야구선수들은 대구구장(사진)을 가장 꺼리는 야구
장으로 꼽았다. 인조잔디의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원정팀
라커룸 등 제반 시설이 가장 낙후됐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전구장도 선수들이 기피하는 구장으로 나타났다.

▼ 한화 정원석이 15일 문학 SK전에서 수비를 하다 외야
펜스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국내 야구장 중 프로야구선
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학구장조차도 딱딱한 외야 펜스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포츠동아 DB

한국프로야구는 올해로 출범 31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680만 관중 돌파에 이어 올 시즌에는
700만 관중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프로야구는 그
야말로 ‘국민스포츠’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인
프라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는 하나 대부분의 시설물은 30년 전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일부 지자체는 신축구
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언제 최
신식구장이 들어설지 기약이 없다. 한꺼번에 개선
되지 않는다면 급한 것부터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불편하고, 어떤
시설부터 시급히 개선돼야 할까. 스포츠동아 이슈
&포커스는 프로야구가 펼쳐지는 야구장의 ‘불편
한 진실’에 관한 의식조사를 2회에 걸쳐 다룬다.
이번 주에는 현장의 코칭스태프와 선수들,다음 주
에는 팬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싣는다.

뀫가장 꺼리는 구장? 대구구장!
설문은 8개 구단 감독과 코치 1명씩, 선수 3명

씩 등 팀별로 5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
다. 한 사람이 2∼3개의 복수응답을 하기도 했다.
‘가장 꺼리는 구장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대구
구장이 22표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광주구장
(17표)이 뒤를 이었다. 대전(12표)과 청주(8표) 등
한화의 홈구장도 선수들이 야구하기를 꺼리는 구
장으로 나타났다. 역시 낙후된 야구장들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목동(4표)과 잠실, 사직(이상 2표)
을 답변한 이들도 있었으며 SK의 홈구장인 문학
을 싫어하는 답변자는 없었다.

대구, 광주, 대전을 꼽은 이들은 ‘낙후된 시설로
선수들이 마땅히 쉴 공간조차 없다’는 주장을 펼쳤
다. 롯데 양승호 감독은 “대구와 광주구장은 원정
라커룸이 없거나, 10명이 들어가기도 버겁다”고
말했고, 193cm의 장신인 SK 윤희상은 “광주와 대
구는 천장도 낮아 이동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두산 외국인 투수 더스틴 니퍼트는 “청주와 대전
같은 야구장은 고등학교 때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좁은 구장이다”고 설명했다. 이들 구장은 지난해
까지 모두 인조잔디 구장이어서 선수들은 부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구장은 천연잔디로 바뀌었고, 대전구장은 리
모델링을 통해 5월부터 사용될 예정이지만 크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잠실은 그라운드 등

에서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역시 원정팀의
경우 복도에 가방을 두고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
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뀫가장 선호하는 구장? 문학구장!
‘가장 선호하는 구장은?’이라는 질문에 무려

29명이 문학구장을 꼽았다. 문학은 2002년 개장한
구장으로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 그러나
문학도 국내 구장 중에서 그나마 낫다는 것이지,
불편한 점들은 여전히 많다는 의견들이 나왔다.우
선 과거에는 원정팀에도 라커룸의 공간이 넓게 제
공됐지만,이곳을 SK 2군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활
용하면서 1군 경기시 원정팀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었다. 또 최근 한화 정원석이 수비를 하다 펜스
에 부딪쳐 중상을 입을 정도로 외야 펜스 등은 타
구장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학 다음으로는 사직을 선호했다. 그라운드도

천연잔디로 바뀌었고, 넓고 편리한 원정팀 라커룸
이 후한 평가를 얻었다. 이어 잠실이 12표를 받았
는데,협소한 원정팀 라커룸을 제외하면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 드는 등 다른 시설들은 지방구장들
에 비해 낫다는 것이 이유였다.문학,사직,잠실을
제외한 다른 구장은 단 1표도 얻지 못했다.

뀫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시설은?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부터
꺼냈다.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역시 원정 라커룸
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무려 24표나 나왔다.

삼성 박석민은 “원정경기를 가면 선수들이 훈
련 후 버스에서 옷을 갈아입는 실정이다. 작년 아
시아시리즈 때 대만에 가봤는데 야구실력은 우리
가 한 수 위라지만, 시설 면에선 대만이 두세 수
위였다”며 “올해 아시아시리즈를 원정팀 라커룸

이 그나마 괜찮은 사직구장에서 하니까 다행이지
만 옷도 갈아입기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든 잠실에
서 개최하기로 했다면 부끄러울 뻔했다”며 한숨
을 내쉬었다. 넥센 송지만은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은 원정 3연전 때 라커룸에 장비
를 비롯해 짐을 모두 두고 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샤워한 다음에 비누와 타월조차도 가방 안에 챙
겨서 버스를 타야 하는 지경이다”며 아쉬워했다.

원정 라커룸 개선에 이어 그라운드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인조잔디 교체와 함께 그라운드 흙
의 교체를 원했다. 삼성 김재걸 코치는 “2006년 W
BC 때 애너하임구장에 섰는데 스파이크를 신고 달
려도 흙이 크게 파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구장들은
힘만 주면 땅이 푹푹 파진다”며 “우리는 타자나 수
비수나 주자나 불안하니까 매순간 땅부터 고르는
게 일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삼성 류중일 감
독 역시 “이제는 고위층들뿐 아니라 운동장 관리인
들도 메이저리그 견학을 가서 어떻게 그라운드를
관리하는지 배워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화
정민철 코치도 “투수가 등판했을 때 땅이 푸석푸석
꺼지는등제대로던지기어려운곳이많다”고설명
했다.딱딱한 외야 펜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
다. 신인 시절 펜스에 부딪쳐 크게 다쳤던 한화 강
동우는 “외야수로서 펜스는 정말 무서울 정도다.
쿠션이 20cm정도는돼야하는데거의모든구장이
5cm정도에불과하다”고말했고, LG이병규는 “돈
때문에 외야 펜스를 교체하지 못하는 건 너무 슬픈
현실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선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덕아웃, 팬의 이동경로와 분
리되지 않은 선수단 이동경로, 차량 파손까지 발생
하는 주차장 문제 등도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꼽혔
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